
과학기술로 뛰어넘는 장애의 벽 !
문화기술연구소, 서울서 전시해설 手語 서비스 실증 실시

- 3D 모션 교정 기술 적용해 10월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 시범 도입, 서비스 고도화 목표
- <진달래 꽃> 등 수어 번역, 장애인 체험단 검증 등…“장애인 문화생활 환경 개선”

 ▲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전시해설 수어번역 실증서비스 : 지스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등이 공동
으로 개발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전시해설 스마트 가이드’가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 전시된 
배재학당 안내문(좌)과 ‘진달래 꽃’(우)을 수어로 전달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에서 개발한 ‘3D 모션 교정 기술’을 적용해 청각장

애인들이 수어(手語)* 해설 영상을 보며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불편함 없이 감

상할 수 있게 됐다.

지스트 한국문화기술연구소*(소장 전문구, 이하 CT연구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배재

학당역사박물관(관장 김종헌)에서 10월 4일(화)부터 10월 29일(토)까지 ‘청각장애인

을 위한 지능형 전시해설 문자/한국수어 변환 기술 개발’ 실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어: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손의 움직임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 한국문화기술연구소(KRIC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e Technology)

최근 청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는 보편화됐으나 청각장

애인들의 제1언어인 한국수어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더구나 

기존의 수어 번역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분야 위주로 진행되면서 청각장애인

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CT연구소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생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질 높은 문화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전시관 등 주요 문화기반시설 내 해설문을 한국수어로 번역하기 

위한 한국수어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수어 구현의 고도화를 위한 3D 모

션 교정 기술을 개발해 오는 10월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실증 서비스를 진행한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5년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교육·종교·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근대사를 조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많은 관람객

이 찾고 있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 방문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 번역 체험용 디바이스를 대

여받을 수 있으며, 전시 해설문에 부착된 QR 코드를 디바이스가 인식하게 하면 아

바타가 한국수어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박물관 1~2층인 상설 전시공간에서는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인 배재학당’ 수어 해설

을 시작으로 총 13개의 전시해설 수어 변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전시 해설

사의 음성 해설을 수어로 번역하는 서비스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실증 서비스에서는 아바타 수어 구현 고도화 기술을 통해 김소월의 대

표작 ‘진달래 꽃’을 청각장애인에게 수어번역 서비스로 구현해 현장에서 시(詩)의 

매력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CT연구소는 202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 지원 

정책지정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년여 동안 문화기반시설의 전시 

해설과 안내 방송을 문자 및 한국수어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

다.

CT연구소는 이번 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기관인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와 ㈜

위치스(대표 고미아), 위탁연구기관인 (사)한국농아인협회광주광역시협회(협회장 김

상완)와 협력해 왔으며,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미란)과는 2020년 업무

협약을 맺고 복지관 수어 통역팀의 자문과 전문 인력을 통해 수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CT연구소는 연구 결과물의 우수성 검증을 위해 이번 실증 서비스 기간 중 청각장애인 

체험단을 구성해 사용성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실증 

서비스 이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에서 추가로 확장된 수어 전시해설 서비스

를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CT연구소 전문구 소장은 “이번에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실증 서비스는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생활 진입 장벽을 낮

추고 실질적인 서비스 구현이 목적”이라며 “CT연구소의 고도화된 수어 서비스를 통

해 청각장애인도 소외됨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T연구소는 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5(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스트에 설립된 문화기술 연구기관으로 현재 문화기술 연구개발 

정책지정과제를 비롯한 문화유산 3D데이터 활용 실감콘텐츠, AI 기반 예술융복합 

창작, 미디어파사드 매핑기술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문화산

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전시 관련 문의: 배재학당역사박물관 02-319-5578 


